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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상사, 석유화학 해외투자 성공
석유화학 중심 수익구조 탄탄 … 중국 종합물류사업 참여도 추진

LG상사가 3월26일 국내기업들의 중국진출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중국에서 종합적인 물류 사업을  

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.

LG상사 금병주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“LG전자가 2004년 중국에서 100억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

상되는 등 국내기업들의 중국진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, 이에 따라 주문 즉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적

이고 종합적인 물류시스템을 갖출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LG상사는 일단 그룹 계열기업들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으로 중국 물류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

인 것으로 알려졌다.

금병주 사장은 “1-2%의 수수료를 받는 단순한 상품 수출대행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고 직원들 봉급도 줄 

수 없다”며 “해외 자원 개발과 플랜트 수출, 국내유통 등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 3-4개에 경영의 초점을 맞추

겠다”고 밝혔다.

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“자원개발 사업은 시간이 많이 들고 위험도 많은 사업”이라며 “현재 가스공사 

등과 함께 추진중인 이르쿠츠크 가스전 사업과 오스트레일리아 및 러시아로부터의 석탄 수입 등 자원개발 및 

플랜트 수주에 주력하겠다”고 설명했다.

이르쿠츠크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2008-2010년이 되면 서해안을 통해 국내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

있다. 

금병주 사장은 또 “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와 캐논 카메라 사업, 철강 사업 등에서 기본적으로 

1000억원의 경상이익을 얻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어 2004년 경상이익 규모는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”

고 예상했다.

또 “일본 상사들을 그대로 본뜬 종합상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공모 등을 통해 회사명을 

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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